
치   사

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년 제 회 불교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공모전과 전1970 1

시회를 거듭한 결과 반세기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상이 있기. 

까지 본 미술대전을 통해서 불교미술 정신을 고취시키고 발전을 이끌어준 작가 

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불교미술은 부처님의 사상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구현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가기

도 하지만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경의 대상이. 

자 감상의 대상으로 작가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정진의 결실입니

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전하는 향기로운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. . 

불교미술은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

우침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성스러운 종교예술입니다. 

이와 같이 불교미술은 년 한국불교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신을 예술로 1700

승화시킨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교미술은 옛것이라고 생각되. 

어 새로운 문화에 밀려 그 가치가 퇴색되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. 

미술 작가들이 활발하게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을 잘 

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격을 유지하고자 종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. 

로 오늘과 같은 기획전시를 통해 역대 수상자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

다.

이러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 기획전에 다양한 작품을 출품받아 장엄할 

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획전에 . 

작품을 흔쾌히 출품해주신 작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

본 행사가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시는 

모든 불교미술인들과 운영위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, 

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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